
지스트, 어구자동식별모니터링시스템 

실용화 위한 설명회 개최
- 2023년 어구실명제 법제화 시행으로 전자어구실명제 도입을 위한 

어구자동식별모니터링시스템 실용화 방안 수립

     

    ▲ 어구자동식별모니터링시스템의 주요기술 홍보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 개최 

우리나라는 어구 과다 사용에 의한 자원남획 및 폐어구의 해양환경오염으로 수산 

자원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2006년부터 일반천이나 PVC에 어구 실명을 표시한 표

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낮은 실효성에 대한 

어구 위치확인 전자시스템(전자어구실명제)의 필요성이 2012년부터 지적되어왔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정보통신융합연구센터(센터장 이흥노)는 어구

자동식별모니터링 시스템의 본격적 실행을 대비한 온라인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전자어구실명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어구의 사용 및 관리에 적용해 어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세대 어구관리체계이며, 해양수산부는「수산업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어구실명제 법제화에 따른 전자어구실명제 도입을 대비하고 있다.

본 센터는 어구자동식별모니터링시스템의 크게 3분야 ▲해상 IoT무선통신기반 어구 

식별 부이 ▲어구 식별 부이 관제시스템 ▲유실 어구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하였고, 

전자어구실명제 도입을 위한 대상 어업별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실해역 검증 및 

실증을 운용했다.



해상IoT(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어구마다 전자부이를 부착해 어선, 관리선(어

업관리단) 및 육상과의 무선통신을 이용, 어구의 소유자, 어구의 종류, 어구위치 등

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기존 육안으로만 단속을 실시한 관리선 및 육상에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스트 정보통신융합연구센터는 2021년 실해역 실증운용을 소규모 시험적으로 운

영하여 연안 25km 해상 IoT 통달거리를 확보하였으며, 2022년 전라남도청과 협력

하여 어업인 참여 실해역 실증을 확대 운영하여 실용화를 확보할 계획이다.  

센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6년간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한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체계 중 어구의 사용단계 관리에서 어구실명제와 유실어구 감소를 

위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특허 26건, 국제특허 5건을 출원, 국내특허 

8건을 등록했다.  

        

        ▲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 


